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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여성회총연합회(회장 실비아 패튼·이하 여성회 총연)가 선정하는 ‘장한 어머니상’ 후보 추천이 이달 말 마감된다.
‘장한 어머니상’은 국제 결혼을 한 여성 중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,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여성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총연이 제정한 상이다.
실비아 패튼(사진) 총연 회장은 “하인스 워드 같이 잘 알려진 유명 운동 선수 어머니도 있지만, 훌륭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자랑스런 딸이 많다”면서 “타의 모범이 되는 여성을 찾아내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같은 상을 마련하게 됐다”고 밝혔다.
패튼 회장은 또 “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사람이라면 ‘장한 어머니’의 자격이 된다”며 “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꼭 추천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소정의 상품이 수여되며, 시상식은 오는 6월 20일 버지니아 폴스처치 페어뷰 매리엇 호텔에서 개최되는 총연 전국대회에서 진행된다.
심사는 총연 준 윤·엄수나·조미희 이사가 맡아 한 명을 선정하게 된다.
후보 추천서 양식은 총연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.
▷문의: 703-573-9111(대회장 실비아 패튼), 248-867-4616(준비위원장 미희 올슨) ▷웹사이트: www.kawausa.org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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